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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주진우)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는 2024년 7월 4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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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안(수정, 박찬대의원 발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서,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하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에 대해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으니 집을

압류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

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해, 채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과 ‘군 설비 파손’에 비유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명 경

시와 채상병의 순직을 모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음.

다. 또한 7월 5일, 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 말을 순직한

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

의 인권의식이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왜곡 거짓 프레임으로 합리

적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께

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이냐”라며 대응하고 있음. 애당초

“예를 들어” 말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비윤리적 망언에 대해 공직

자로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적반하

장식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음.

라. 이에 국회의원 주진우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 3 -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

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